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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DAY MATCH UP
 2  |  35R

2018. 11. 4(일). 17:00 이순신종합운동장아산 무궁화 FC FC 안양

COACHING STAFF 
& PLAYERS

감독  |  박동혁 코치  |  유병훈 코치  |  이완코치  |  최익형 트레이너  |  엄성현 트레이너  |  정성령

COACHING 
STAFF

GK
31
양형모 185㎝ 81㎏

41
최봉진 193㎝ 83㎏

DF
2
박선용 173㎝ 67㎏

4
김상필 188㎝ 84㎏

5
이용 187㎝ 83㎏

15
안현범 178㎝ 72㎏

16
김동진 177㎝ 74㎏

26
김준수 185㎝ 78㎏

32
김봉래 177㎝ 65㎏

33
이한샘 185㎝ 80㎏

90
구대영 177㎝ 72㎏

39
민상기 184㎝ 79㎏

MF
13
김영남 178㎝ 75㎏

19
임창균 174㎝ 64㎏

17
조성준 176㎝ 67㎏

22
허범산 177㎝ 70㎏

23
김도혁 174㎝ 70㎏

24
박세직 178㎝ 76㎏

25
조범석 182㎝ 76㎏

28
주세종 174㎝ 68㎏

77
김부관 172㎝ 60㎏

88
김선민 168㎝ 65㎏

29
이명주 175㎝ 68㎏

==

FW
12
김륜도 187㎝ 74㎏

14
김민균 173㎝ 68㎏

18
고무열 185㎝ 78㎏

=
=

==

 2 2018 우승!

아산 팬 여러분의 
성원에 감사드립니다!



2018시즌 출발선에 섰을 때, 박동혁 감독은 최연소 감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모로 눈초리를 받았다. 패기는 인정하지만, 경험

적 측면에서 설익은 지도자라는 평가도 나왔다.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박감독의 지도 아래 아산을 시즌내내 우승권을 질주했다. 경

찰청의 갑작스러운 해체 발표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수들이 정상만을 보며 달릴 수 있도록 독려해 아산의 사

상 첫 K리그2 우승을 연출해냈다. 박동혁 감독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지도력으로 단숨에 바꿔버렸다. 다사다난한 한 해

를 보낸 박감독과 대망의 우승세리머니가 예정된 FC안양전을 앞두고 만났다.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멋진 시즌을 보낸 박 감

독은 자신의 공을 선수 등 주변에 돌렸다. 그리고 안양전에서도 팬들에게 승리라는 멋진 선물을 안기겠다고 다짐했다. 

 박동혁 감독, 
“하나가 되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”

선수들이 느끼기엔, 이번 안양전은 2018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홀가분한 경

기가 아닐까 싶다. 시즌 내내 열망했던 우승을 이미 손에 넣은 상황에서 치르

게 된 경기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은 우승컵을 쟁취했다고 해

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강자 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. 더욱이 안양

전이 끝난 후에는 찬란한 은빛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

다. 안양전 승리라는 제물을 통해 축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. 

비단 시상식 여부를 떠나서도, 아산이 안양전에 총력전을 벌어야 할 이유는 

또 있다. 아산은 지난 9월 1일 안양 원정에서 0-3으로 아픈 패배를 당한 바 

있다.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기에 팀이 받은 충격은 꽤 컸다. 하마터면 우승을 

향한 발걸음이 더뎌질 수 있던 위기였다. 중원의 핵 주세종을 비롯한 아산 전

사들은 그 아픔을 되돌려주기 위해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. 시원한 복수전을 

통해 아산의 자존심을 곧추 세울 의지가 가득하다. 

이미 우승을 확정했지만, 안양전은 중요하

다. 지난 경기에서 0-3으로 졌다. 되갚아줘야 

할 빚이 있다. 즐겁게 우승 세리머니를 하겠다.

그간 팀에 많이 보탬이 못 되어 미안했

다. 안양전에서 무조건 승리해 즐거운 

분위기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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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K리그2 팀 순위 2018 K리그2 아산 팀 내 개인 기록

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

1 아산 66 19 9 6 51 26

2 성남 59 16 11 7 47 36

3 부산 55 14 13 7 51 32

4 대전 49 14 7 13 42 42

5 광주 44 10 14 10 45 39

6 안양 43 12 7 15 41 46

7 수원FC 42 13 3 18 29 44

8 부천 39 11 6 17 37 46

9 안산 38 10 8 16 32 41

10 서울E 33 9 6 19 29 52

아산시물환경센터한우사랑

아산우체국 아산시체육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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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다 득점

6
GOALS

FW 고무열

최다 도움

6
ASSISTS

MF 조성준

최다 출전

29
PLAYED

MF 고무열

==

Q.  K리그2 우승을 축하한다. 감독 데뷔 시즌에 우승을 이뤘다는 건 아무

나 하는 경험이 아니다. 소감을 말해달라.

A.  “사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. 

직접 눈으로 보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팀 선수들의 자세나 팀 분

위기를 접해 보니,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쁜 감정까지 표현해주셔

서 감사할 따름입니다. 얼떨떨하지만 선수들과 스태프, 서포터스 ‘아르마

다’를 비롯한 팬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우승이라고 생각합

니다.”

Q.  베테랑 감독도 쉽게 하지 못할 힘든 경험을 하고도 이처럼 훌륭한 성

과를 냈다.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.

A.  “처음 감독을 하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. 주변에서 어린 감독이 팀을 맡았다

는 점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, 그래도 자신 있었습

니다. 젊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훌륭

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팀 해체 이야기가 나

와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무척이나 힘듭니다. 하지만 선수들이 힘

든 시기를 잘 극복해주어 우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 감독으로서 기분 좋고 

고마울 따름입니다.”

Q.  힘들었을 만큼 지도자로서도 많은 걸 얻었을 시즌일 듯하다. 개인적

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?

A.   “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신

뢰 덕분이라고 봅니다.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시기도 팀워크로 극복할 

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 선수들 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서로 의지하고 

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”

Q.  선수들에게 군·경 팀은 복무하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진 팀

이었다. 하지만 올해 아산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. 성적 여

부를 떠나 이점이 가장 뿌듯했을 듯하다. 감독이 처음 됐을 때 어떤 

리더십을 보이려 했나?

A.  “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. 전 그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자

신감을 잃지 않도록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. 개인적인 실수는 충분히 할 수 있

는 일이라고 생각했고, 선수들이 알아서 느끼게끔 했습니다. 조직적으로 잘 

준비가 될 수 있도록 때론 채찍도 가했는데, 선수들이 내 뜻을 잘 알아주었다

고 봅니다. 그래서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”

Q.  아픈 얘기지만, 이토록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

황이 야속할 법하다.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?

A.  “우승을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

다. 정치적인 문제, 경찰청와 협약 등 여러 사정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

감독으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.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기 

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선수들이 나서서 마련할 방법도 없습니다. 그저 축

구 선수로서는 이겨서 성과를 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만 강

조했습니다. 이후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

희망합니다.”

Q.  이번 FC 안양전이 마지막일수도, 다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일수도 있

다.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멋지게 장식해야한다는 사명감이 클 

것이다. 아산의 리더로서 팬들에게 남기고픈 말이 있다면?

A.  “2018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기억 남는 경기가 바로 0-3으로 졌던 FC 안

양 원정 경기입니다.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. 한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. 

마지막 홈경기 상대가 공교롭게도 안양인데,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습니

다. 축구팬들과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즐겁게 경기한 후 기쁘게 우승 세

리머니를 할 수 있게끔 나를 비롯한 스태프, 선수들, 프런트가 한 마음이 

되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.”

Q.  마지막 질문이다. 2018시즌을 훌륭하게 치른 선수들에게 한 마디 남

긴다면?

A.  “형처럼 다가서는 감독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

말 잘했는지는 모르겠다.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, 어려운 

환경 속에서도 한 팀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

싶다. 우리의 목표인 우승을 이룬 만큼 멋지게 한 해를 끝냈으면 한다. 그

리고 시즌 중 떠난 선수들에게도 이 말을 건네고 싶다. 함께 만든 우승인 

만큼 같이 즐겼으면 한다.”


